
화학특허 심사 부실 증후군
화학분야 담당 심사3국 95명 중 10명 기계·전산 전공

특허 심사관 중 상당수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의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심사의 질적

저하 우려가 제기됐다.

특허청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근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, 화학분야 특허심사

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심사3국은 전체 95명의 심사관 중 10명이 기계나 전산분야 전공자로 나타났다.

또 기계분야 출원 특허심사를 주로 담당하는 특허청 심사2국의 심사관 94명 중 전기 및 물리분야 전공자가

2명이 포함돼 있다.

전기·전자·정보통신 등 분야를 심사하는 심사4국 심사관 171명 가운데는 기계나 화학공학 분야를 전공한

심사관이 7명이 있는 등 2002년 8월말 현재 기준 360명의 심사관 중 19명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의 특

허심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근진 의원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의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열차 기관사가 비행기를 모는 것

이나 마찬가지로 특허심사관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심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.

이에 특허청은 출원 집중분야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특정분야 특허 출원건수가 많아지면 그 분야 심

사관을 즉각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야 전공 심사관이 심사를 맡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.

특허청은 2002년 기상, 조선, 항공, 교통 등 12개 기술분야 전문심사관 14명과 디자인 전문 심사관 2명, 변호

사 자격을 갖춘 산업재산권 법제 전문심사관 2명, 국제협상전문가 1명 등 모두 19명을 충원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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